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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만오선생문집』은 신달도(申達道 ; 1576∼1631)의 시문집이다. 신달도의 자는 형보

(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鵝洲)이며, 참의 원록(元祿)의 손자이고, 흘의 

아들이다. 

 

이 책은 1927년 신홍기(申鴻基)가 편집, 간행하였다. 문집 가운데 주목할 것은 소

의 「진시폐십조소(陣時弊十條疏)」와 「구퇴후진소회소(寇退後陣所懷疏)」이다. 「진

시폐십조소(陣時弊十條疏)」는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시정의 폐단을 지적한 

내용이며, 「구퇴후진소회소(寇退後陣所懷疏)」는 1627년 정묘호란 때 금군이 물러



간 후 올린 상소로 병력을 증강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화를 사전에 방비하자는 내

용이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서 7∼8세에 『효경(孝經)』과 사자서(四子書)를 통독하였

다. 조목(趙穆)과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 1610년(광해군 2)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했으나, 정계가 혼란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을 단념하였다. 1623년(인조 15) 5

월에 명나라 희종(熹宗) 등극을 기념하는 유생정시(儒生庭試)에 갑과를 장원급제

하여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요직을 역임였다. 이때 대간(臺諫)이 권신(權

臣)을 탄핵했으나 왕이 오히려 대간을 문책하자 몸을 아끼지 않고 아뢰기를 ″대

간은 항상 공의(公議)를 가져서 군주의 이목이 되옵거늘 공의(公議)가 있는 바에 

대간이 어찌 말하지 않으오리까″ 하니 그의 곧은 성품이 조정에 진동하였다. 이후 

전주판관(全州判官)이 되어 여씨향약(呂氏鄕約)을 실시하고 『소학(小學)』과 가례

(家禮)를 강론하여 교화에 힘썼다. 1627년 형조(刑曹)·예조(禮曹)의 정랑(正郞)을 거

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어 10조소(條疏)를 올려 시정을 논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윤황(尹煌)과 함께 최명길의 주화론(主和論)을 극력배격하였

다. 이듬해 지평(持平)이 되었고, 1631년(인조 9)에 세상을 뜨니 도승지(都承旨)로 

추증(追贈)되었다. 

 

책목록 

晚悟先生文集目錄 

晚悟先生文集巻之一 

詩(시) 

古人遥(고인요) 

晚悟先生文集卷之二 



疏(소) 

晩悟先生文集卷之三 

疏(소) 

劄(차) 

晩悟先生文集卷之四 

啓(계) 

晚悟先生文集卷之五 

啓(계) 

公緘(공함) 

呈文(정문) 

晚悟先生文集卷之六 

書(서) 

晚悟先生文集卷之七 

雜著(잡저) 

晚悟先生文集卷之八 

序(서) 

記(기) 

跋(발) 

箴(잠) 

表箋(표전) 



哀辭(애사) 

告辭(고사) 

祭文(제문) 

墓誌(묘지) 

行狀(행장) 

晩悟先生文集卷之九 

年譜(년보) 

晩悟先生文集卷之十 

附錄(부록)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20211203
	만오집 인(晩悟集 仁)1
	만오집 인(晩悟集 仁)2



